
8-25-2019 주간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28:1-9 

본문말씀: 요한일서 5:1-21 

말씀제목: 온 우주에 유일하신 참 그리스도 

예수 

         사도 요한은 예수가 그리스도(The 

Christ)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고 확실하게 증거했습니다.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것은 

그분만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며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만이 의롭게 될 수 

있으며 그분만이 세상에 죄와 사망과 

저주를 가져온 통치자 마귀를 심판하여 

그를 영원히 하늘과 땅에서 제거하시는 

분이신 유일하고 참된 그리스도이시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에 대하여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The Christ),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 16:16).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하늘과 땅에 

유일하신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쓴 

이유에 대하여 "실로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의 면전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으나,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가 예수가 

그리스도(The Christ),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요 20:30-31)고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들에 일어날 

미혹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마 24:4-5) 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이천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자칭 

그리스도가 나타났었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자칭 그리스도는 로마 

카톨릭의 교황들로서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땅을 영원히 통치하는 자라고 

속여왔습니다. 부처나 마호메트 같은 사람들 

역시 자신들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한 

자들이며 심지어 한국의 통일교 문선명도 

거짓 그리스도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결국은 로마 카톨릭이 WCC 를 통하여 모든 

종교를 통합하게 됨으로써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도 그리스도지만 다른 모든 

종교에도 우주적인 그리스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빌리 그래함 까지도 다른 종교들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으면서 미혹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전 9:27)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을 이기는 자에 

대하여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자의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요일 5:4)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와 사망과 지옥 

형벌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시고 참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귀를 이기는 

자들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너희도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전 15:2)고  다짐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영웅호걸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죽음을 두려워한 

비겁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보다 훨씬 위대하다고 

로마에서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킨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으니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 

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정복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The 

Christ)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롬 8:36-

39) 

       또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이라.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분은 

하나이심이라."(요일 5:6)고 증거함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받은 

참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그는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씀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의 

암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요일 5:12-14)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에 그들이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해보라고 권면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닌 것을 너희가 

아는 것이라."(고후 13:5-6) 

 

        사도 요한은 사망에 이른 죄와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간구할지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온 우주에서 유일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있거니와, 

나는 그에게 그 죄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불의가 죄이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느니라."(요일 

5:16-17) 아멘! 할렐루야! 


